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즐거운 TV·똑똑한 TV…TV프로그램 <4일·금>

출산 이후 더 바빠진 박하선의 하루

“결혼한 게 도대체 왜 ‘핸디캡’이 되
어야 하죠?”

연기자 박하선(33)은 ‘경력단절’이라
는 단어가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줄로
만 알았다. 하지만 3년 전, 딸을 낳자마
자 이는 곧 현실로 다가왔다. 거짓말처
럼 일감이 뚝 끊겼고, 심지어 ‘미혼 (여
성)연기자만 작업하겠다’고 공공연히 말
하는 방송 관계자와 연기자들의 이야기
도 들었다.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의 연
속이었다. 그렇게 2년간 의지와 상관없
이 안방극장과 “생이별”을 해왔다.

지난해 8월 채널A 드라마 ‘평일 오후
세시의 연인’에 출연하면서 비로소 ‘경
력단절’에서 탈출했다. 이를 마중물 삼
아 “소속사에서 건강을 걱정할 만큼”
연달아 작품에 출연해오고 있다. 최근 t
vN ‘산후조리원’을 마친 후 곧바로 현
재 카카오TV에서 공개 중인 ‘며느라
기’에 합류해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. 뿐
만 아니다. 매일 오전 11시 SBS 파워F
M ‘박하선의 씨네타운’의 마이크도 잡
고 있다.

3일 서면으로 만난 박하선은 “정말 일
하고 싶었고, 일이 그리웠고, 쉰만큼 일
이 재미있고 감사할 뿐”이라고 벅찬 심
경을 드러냈다.

뀫“기혼·미혼 따지지 말고, 나 자체로 봐달라”
박하선은 직접 겪은 답답한 현실을

‘산후조리원’과 ‘며느라기’에 고스란히
담아냈다. 두 드라마는 각각 출산과 결
혼 이후 뒤따르는 혼란을 다뤘다. ‘산후
조리원’에서는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
‘조리원 여왕벌’을, ‘며느라기’에서는
‘시월드’에 갓 입성한 새댁을 연기했다.
두 역할 모두 ‘젊은 주부’ 캐릭터이다.

“제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한 배우가
많지 않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주부
역할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. ‘산후

조리원’과 ‘며느라기’ 모두 로맨스나 코
미디 요소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 제
연기 폭이 훨씬 넓어졌단 느낌이에요.
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혼부터 이
혼 여성까지 전부 다요.”

최근에는 카카오TV 예능프로그램
‘톡이나 할까’에 출연해 기혼 여성 배우
들에게 주어지는 은근한 차별을 언급해
화제를 모았다. “인식이 개선되어야 할
부분이라 용기를 냈다”는 그는 “시청자
들도 ‘사는 건 다 똑같다’고 느껴 사랑을
주신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“기혼이나 미혼, 출산 유무를 떠나서
각각의 능력치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
각해요. 저 또한 ‘박하선’으로서 뒤처지
지 않으려 부단히 애쓰고요. 저를 사랑
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아요. 20대
땐 늘 부족하다고 느꼈지만, 지금은 제
단점을 인정하고 감싸 안으려 하죠. 그
래야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, 다
른 사람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다는 걸
깨달았거든요.”

뀫“남편 류수영·딸이 연기의 원동력”
쉼 없이 달리는 박하선을 가장 응원

하는 건 남편이자 동료 연기자인 류수
영과 세 살배기 딸이다. 류수영은 한껏
치장한 모습으로 안방극장에 등장하는
아내를 보면서 “이러다 집 앞에 사람들
이 줄 서는 거 아냐?”라며 농담을 건넬
정도다.

“남편은 육아를 함께 하면서 늘 힘을
줘요. 딸은 제 삶의 원동력 그 자체죠.
많은 부모가 공감하겠지만, 딸을 키우면
서 돈이 많이 들어서 엄마로서 ‘열일’ 해
야 하거든요. 무엇보다 일이 정말 재미
있어요. 올해 데뷔 16년 차인 것이 믿기
지 않을 정도예요. 이제 막 연기의 재미
를 찾은 신인 같은 마음인걸요.”

“세상의 갖은 편견들을 깰 수 있다는
점”이 연기의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하다.
박하선의 욕심은 끝이 없다. “연기뿐 아
니라, 승부욕을 살린 서바이벌 예능프로
그램이나 다양한 광고도 찍어보고 싶
다”고 말한다.

“‘박하선이 하는 건 다 재미있던데?’
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바랄 게 없죠.
‘다음이 기대되는 배우’가 될 수 있도록
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.”

유지혜 기자 yjh0304@donga.com

“2년 만에경력단절탈출…신인이된기분”
꺠꺠드라마 ‘산후조리원’ ‘며느라기’
‘박하선의씨네타운’ 라디오 DJ
“쉰만큼일이재미있고감사할뿐
꺜내연기의원동력은딸과류수영”

연기자 박하선이 최근 tvN ‘산후조리원’과 카카오TV ‘며느라기’에 연달아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눈길
을 사로잡았다. 그는 “시청자들의 열띤 지지를 통해 공감의 힘을 느끼고 있다”며 뿌듯함을 드러냈다.

사진제공｜키이스트

12월과 함께 캐롤이
돌아왔다.

전 세계적으로 신종
코로나바이러스 감염
증(코로나19) 확산세
가 멈추지 않고 있지
만, 해마다 이맘때 들

려오던 캐롤이 다시 등장하면서 마음만은 밝아지는 분
위기다. 이를 증명하듯 국내외 주요 차트에서 스테디셀
러로 통하는 캐롤이 역주행하고 있다.

3일 멜론 등 국내 사이트에서는 머라이어 캐리의 ‘올
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’(All I Want for Chri
stmas Is You)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‘산타 텔 미’(Sant
a tell Me) 등이 속속 올라왔다.

빌보드 등 해외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다. ‘올 아이 원
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’는 지난주 미국 빌보드 싱글
차트 ‘핫 100’ 29위에 재진입해 이번 주 14위로 15계단
이나 상승했다. 빌보드는 다음 주 2위에 오를 것으로 예
측했다.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음악 차트로 꼽히는
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14위를 차지했다. 역주행
의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.

이 곡은 1994년 선보인 뒤 무려 26년 동안 인기를 끌
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롤로 인정받고 있다. ‘크리
스마스 연금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. 최근 미국 경
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7년까지 누적 로열티
수익만 6000만 달러(700억원) 남짓 벌어들였다.

뿐만 아니라 ‘핫 100’에서는 브렌다 리의 ‘로킨 어라
운드 더 크리스마스 트리’가 21위를 차지했다. 또 바비
헬름스의 ’징글벨 록’, 왬의 ‘라스트 크리스마스’, 딘 마
틴의 ‘렛 잇 스노, 렛 잇 스노, 렛 잇 스노’ 등 추억을 자
극하는 캐롤이 각각 역주행해 31·42·48위에 올랐다.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

캐롤 역주행…12월 ‘크리스마스 연금’
머라이어캐리 ‘올아이원트…’등차트상위권합류

머라이어 캐리

편집｜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박하선
▲1987년 10월22일생 ▲2005년 SBS ‘사랑은 기적이 필요해’로 데뷔 ▲

2010년 MBC ‘동이’·연기대상 신인상 ▲2011년 MBC ‘하이킥! 짧은 다리의 역
습’·방송연예대상 시트콤 우수상 ▲2016년 tvN ‘혼술남녀’ ▲2017년 연기자
류수영과 결혼·딸 출산 ▲2019년 채널A ‘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’


